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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독서태도와 독서율, 성격유형 간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대학생의 

독서율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독서태도는 재미를 위한 독서량, 종이책 독서량, 개인 

독서량, 전자책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격유형에서 개방성은 독서량 및 독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외향성은 독서량 및 독서태도에 전자책 독서량을 제외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독서태도와 독서율 간의 

높은 상관성을 기반으로 대학생이 재미있고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환경 제공 및 자료의 비치가 

필요하다. 둘째, 외향성은 독서량 및 독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활동 

중심으로 동적인 독서 활동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활동과 연계한 교내 독서클럽 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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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eading attitude, 

reading amount, and personality type of college students, and to prepare a plan to improve 

the reading rate. As a result of the study, Reading attitudes have been shown to affect reading 

volume, paper book reading amount, personal reading amount, and e-book reading amount. 

In the personality type, openness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reading and reading attitudes. 

On the other hand, the attention was negatively affecting the reading amount and the reading 

attitude, except for the amount of e-book reading.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are as 

follows. First, college students need a library environment and a library environment that can 

read books that can read books.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reading amount of extraversion, 

it is necessary to conduct dynamic reading activities in the center of the activity and conduct 

a local reading club activity linked to community activities.

KEYWORDS : College Students Reading, Reading Attitude, Reading Amount, Personality Type, 

Reading Prop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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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독서를 통해 삶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사회․문화적 

여가활동을 영위하게 된다. 또한 독서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적자원들의 능력을 함양하고 

경제․문화․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성장에 이바지할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독서문화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2021)에서 발표한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보면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1년간(2020.09~2021.08) 교과서나 학습참고서, 수험서 

등을 제외하고 일반도서를 한 권 이상 읽은 비율이 47.5%로 2명 중 1명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을 모두 합산한 것으

로 종이책만 놓고 보면 40.7%만이 1년에 1권 이상의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1994년 86.8%이던 독서율이 2013년까지는 72.2%로 완만하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2015년 67.4%, 2017년 62.3%, 2019년 55.7%, 2021년 47.5%로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의 독서 현실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부(2019)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대학도서관 연간 이용자는 1,685,490명으로 연간 대출권 수가 24,153,402권에 달하였으나, 2015년 

연간 대출자 수는 1,232,257명으로 급감하였으며, 대출권 수 역시 12,259,680권으로 급감하였다. 

2018년에는 이보다 더 감소하여 연간 대출자 수 1,139,761명, 대출권 수 11,152,307권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대학도서관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독서실태 

조사(2021)에서 대학생이 포함된 20세~29세의 종이책 독서율 및 독서량을 보면 2013년 88.2%

에서 2021년 60.3%로 28%나 감소하였으며, 독서량 역시 2013년 11.7권에서 2021년 4권으로 급

격하게 떨어졌다. 전자책 및 오디오북을 포함할 경우 2021년 77.4%(8.5권)로 감소폭이 다소 줄어

들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생의 독서율 및 독서량의 감소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독서

성향과 성격유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성격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독특성 혹은 개인차를 

반영하며, 일관되고 안정적인 행동패턴과 관련이 있어 성격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노안영, 강신영, 2003). 한윤옥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성격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도서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격유형에 따라 독서에 대한 행동패턴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인간이 사회생활에서 보이는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황 요인을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개인 내적인 요인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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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도 성격적 요인이나 가치관에 따라 상황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한규석,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독서율 및 독서태도가 성격유형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상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독서율 향상 방안을 

찾으려 한다. 

2. 선행연구

개인의 독서성향과 성격유형 간 상관관계 연구는 성격유형과 독서태도, 독서프로그램, 독서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성격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보제공 연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독서와 성격에 관한 초기 연구는 1930~1950년대에 교육학자와 아동 심리학자를 중심으로 독서

치료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Vera(1942)는 성격부적응과 독서장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

으며, 성격부적응은 독서를 잘하는 집단보다 독서를 못하는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났고, 성격유형

에 따라 독서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Stewart(1950) 역시 3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장애와 성격부적응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성격부적응이 독서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Schutte & Malouff(2004)는 호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 

이론을 적용하여 독서선호와 성격유형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개방성과 성실성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독서와 성격유형 사이의 국내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임성미

(2001)는 서울 소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MBTI 성격유형과 독자의 심리적 성향 관계를 고찰하였으며, 

성격유형과 독자의 심리적 성향(읽기 흥미, 읽기 태도, 읽기 목적, 읽기 효능감) 사이에서 부분적

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에는 주로 에니어그램 성격검사 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한윤옥(2010)은 경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독서성향과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감성형이 타유형(사고형, 본능형)에 비해 책을 더 읽고 싶어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만 독서방식에 대한 성격유형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진환, 한윤옥

(2014)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적용한 독서지도의 효과에 관한 실험연구

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실험집단에서 자기격려, 자기효능감, 사회성 모두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조현양, 조미아(2018)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유형별 맞춤형 도서 제공이 초등학생

의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친구관계나 교사관계

가 좋을수록, 학습활동에 대한 즐거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전을 느낄수

록 초등학생의 독서성향인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시간, 독서량 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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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독서태도

독서란 책이나 글을 읽고, 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으로 그 정의가 비교적 

명확하나 태도의 경우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변우열, 2012) 

독서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태도에 대한 정의를 보면 국립국어원 웹사이트

(2021)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몸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새’, ‘일이나 상황에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심리학 분야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행동을 

준비하는 주관적인 혹은 심리적인 상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Erwin, 2001).

독서태도를 정의한 Mathewson(1994)은 독서태도를 ‘목적 및 내용에 대한 평가, 내용에 몰입

하는 감정, 독서행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읽기 준비 상태’로 행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보라(2020)는 독서태도를 ‘독서 자세

와 같은 행동적 요소뿐 아니라 책을 읽고 느끼는 쾌감, 새롭게 구성된 스키마 등 인지적․정의적 

요소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정대근(2016)은 ‘개인이 독서 자료나 독서에 대해 갖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으로 독서를 실시하거나 회피함에 있어 일관되게 실행하는 심리적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독서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독서에 대한 신념이나 의견을 나타내는 인지적 요소, 독서에 대한 

감정이나 평가를 나타내는 정의적 요소, 실질적으로 독서하려는 행동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행동적 

요소의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 더하여 독서에 대한 나쁜 감정이 독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온 인지적 측면인지 독서에 대한 나쁜 감정 즉 정의적 측면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옥정인, 1999). 독서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기반으로 Mathewson(1994)은 독서의 태도가 

독서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으며, Mckenna, Kear, Ellsworth(1995)은 

독서태도는 독서몰입과 실천을 매개로 독서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 성격유형

가. 성격의 개념

성격이란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구별해 주는 특징적 사고, 

감정 및 행동양식으로 정의되어왔으며, 인간의 심리적 행동에 대한 공통성과 차별성을 결정하는 

경향성과 특성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심리적 행동은 시간에 따라 연속성을 가지며 특정 순간의 

사회적․생물학적 압력의 단일한 결과로서 쉽게 이해될 수 없다(Maddi,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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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Allport(1961)는 ‘성격은 환경에 대한 개

인의 적응을 결정하는 심리신체 체계이고, 개인 내에 있는 역동적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Carver와 Scheier(2000)에 의하면 성격은 ‘인간의 행동, 사고, 감정의 특유한 패턴을 창조하는 

심리 신체적 체계인 인간 내부의 역동적 조직’이다. Burger(2000)는 성격은 ‘일관된 행동패턴 

및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적 과정’이고, Liebert와 Liebert(2011)는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행동 반응에 영향을 주는 육체와 마음을 가진 특정 개인의 독특하며 역동적인 특성들의 

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 

노안영과 강신영(2003)은 다양한 성격이론가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격이 함축하고 있는 여러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성격은 인간의 사고, 감정, 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행동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성격은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판단되는 것을 의미

한다. 둘째, 성격은 인간 적응의 측면을 반영한다. 즉, 삶은 적응의 과정이며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성격을 발달시키고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성격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공통성을 내포한다. 사람들을 어떤 성격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서로가 

공유하는 행동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내향성 혹은 외향성으로의 분류는 사람이 보편적

으로 갖는 성향에 의해서이다. 넷째, 성격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개인의 독특성 혹은 개인차를 

반영한다. 즉 성격연구는 사람들의 공통성뿐 아니라 인간 개개인이 갖는 독특한 측면 혹은 개성에 

대한 탐구에 관심을 둔다. 다섯째, 성격은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적인 행동패턴과 관련된다. 성격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은 성격에 일관성이나 안정성이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여섯째, 성격은 개인 내부의 역동적이며 조직화된 특성을 반영한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비교적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이유는 개인의 조직화된 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면 성격은 생존에 필요한 욕구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감정이나 

행위 등으로, 관찰을 통해 판단될 수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성격은 개인의 내면에서 비교적 안정

적이고 일관된 행동패턴을 보이는 조직화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성격 5요인 이론

성격의 분류체계 중 하나인 성격 5요인 이론은 Goldberg에 의해 처음 명명되었으며,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들 연구자가 제시한 성격의 5가지 요인은 개방

성(open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신경증(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

(agreeableness) 등이다. 성격의 5요인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동일, 홍성두, 인

효연, 2006).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3권 제1호)

- 216 -

연구자 연구내용

Allport
사람들이 나타내는 행동의 내적 심리적 근거에는 일관성과 안정성이 있고 개인차를 잘 나타내주는 

특성인 심리적 구성체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구성체를 성격의 요인 탐구함

󰀻 󰀻

Allport & Odbert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면서도 개인차를 잘 설명해줄 수 있는 특성을 찾기 위해 웹스터 

영어대사전에서 18,000개의 성격을 기술해주는 술어들을 요약하여 그들이 몇 개 범주의 특성변인으

로 구성되는가를 분류함

󰀻 󰀻
Cattell

Allport와 Odbert의 목록들을 가지고 다차원적 성격구조를 염두에 두고 분석한 결과, 35개의 

성격 변인을 추출함

󰀻 󰀻

Tupes & Christal

서로 다른 8개 표집에 대해 Cattell의 변인목록을 사용하여 동료평가, 임상적 평가, 교사평가를 

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5요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들이 나타낸 요인들은 

친화성, 외향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문화로 구분함

󰀻 󰀻
Norman

동료평정의 요인분석 연구에서 5요인 구조를 재발견하고, 이 5요인들을 각각 외향성, 순응성, 

통제성, 정서적 안정성, 교양(culture)이라고 명명함

󰀻 󰀻
Goldberg

기존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이들 요인들을 최초로 5요인(big five)이라고 명명하였으며, 형용사 

어휘를 다양한 표본과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5요인의 적합성을 주장함

출처: 김동일, 홍성두, 인효연(2006)의 연구 내용을 재구성함

<그림 1> 성격의 5요인 개발과정

Ⅲ. 연구설계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성격유형 검사를 위해 사용한 검사문항은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2011)이 개발한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이다. 성격 5요인 검사문항인 NEO-PI-I는 총 2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설문문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NEO-PI를 기반으로 1989년 총 60문항의 

간략판 NEO-FFI를 개발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간략판 모델들이 개발되었고, 본 설문문항은 간편판 

모델 중 John and Srivastava에 의해 개발된 BFI 44문항을 기반으로 15문항을 추출하였으며, 

NEO-FFI 준거 변인들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검사문항은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 외향성, 친화성 각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역산항목을 두어 신뢰성을 높였다.

독서태도에 관한 설문문항은 McKenna & Kear(1990)의 독서태도 설문지(20문항), A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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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n의 Denver 독서태도 검사 17문항(Rhodes, 1993), Gambrell(1996) 등에 의해 개발된 독서동기 

설문지(20문항), 옥정인(1999)의 읽기 태도 설문지(40문항)를 기반으로 개발한 정대근(2016)의 

독서태도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변인 세부 문항 문항수

성격

유형

개방성
자신의 경험을 주도적으로 추구하고 평가하는지의 여

부를 측정

창의적인(P1), 독창적인(P6), 

상상력이 풍부한(P11)
3

15문항

성실성

사고, 감정, 행동에서 동정심부터 적대감까지의 연속선

상을 따라 개인의 대인관계 지향성이 어느 위치에 있는 

지를 측정

완벽한(P2), 효율적인(P7), 

믿을만한(P12)
3

신경증
심리적 디스트레스, 비현실적 생각, 과도한 열망과 충

동, 부적응적인 대처 반응을 얼마나 나타내는지를 측정

침울한(P3), 우울한(P8), 

걱정이 많은(P13)
3

외향성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 정도와 강도를 측정. 활동 

수준, 자극에 대한 요구, 즐거움 능력 등을 측정

조용한(*)(P4), 수다스러운(P5), 

외향적인(P6) 
3

친화성
목표지향적 행동을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목표지향적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정도를 측정

사려 깊은(P5), 이타적인(P10), 

용서를 잘하는(P15)
3

독서

성향

독서

태도

(RA1)책을 가장 좋아함, (RA2)책을 많이 읽음, 

(RA3)시간날 때 마다 독서함, (RA4)독서보다 다른 일을 좋아함(*), 

(RA5)문제 해결을 위해 책을 읽음, (RA6)읽고 싶은 책이 항상 있음, 

(RA7)책을 선물받았을 때 기분 좋음, (RA8)독서 시간은 지루함(*), 

(RA9)돌아다니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이 좋음

(RA10)과제를 위한 독서 외에는 안함(*)

10

14문항

독서량
종이책독서량, 전자책독서량, 개인독서량 인식

재미를 위한 독서량
4

일반사항 성별, 학년, 대학형태, 대학소재 4문항

(*)는 역산항목임.

<표 1> 설문 문항 구성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개인의 독서태도는 독서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독서 연구에서 일관되게 

제시하는 연구 결과 중 하나는 독서성취와 독서태도와의 관련성이며, 또 다른 하나는 독서성취와 

독서량 사이의 관련성이다. 이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하

였다(윤준채, 김영란, 2008).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의 독서태도, 독서량, 독서성취 사이에 밀접

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태도가 대학생의 독서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독서태도가 종이책과 전자책 독서량, 재미를 위한 독서량, 개인

독서량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개인의 성격유형이 독서성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Schutte와 Malouff(200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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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선호와 성격유형 사이에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조현양, 조미아(2018)는 성격유형에 

적합한 도서를 제공할 경우 독서태도, 독서량 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즉 성격유형과 독서

성향 사이에는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격유형에 따른 

독서성향 중 독서태도와 독서량을 중심으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으며, 독서량을 구체화하여 성격

유형인 종이책과 전자책 독서량, 재미를 위한 독서량, 개인독서량 인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5월 6일~21일까지(3주간) 이루어졌으며, 대학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총 응답 인원은 323명이었으며, 모두 유효하여 323건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응답자 일반현황 및 독서량

설문응답자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74명(22.9%), 여성이 248명

(76.8%)으로 여성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학년은 1학년이 1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학년, 

3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소재 지역은 제주를 포함한 호남권역이 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상권(27%), 서울․경기권(19%)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형태는 사립대학이 86%로 국공립 등 

기타에 비해 많이 응답하였다.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 74(22.9)

대학형태

국공립 39(12.1)

여 248(76.8) 사립 278(86.1)

미응답 1(0.3) 기타 6(1.9)

학년

1학년 139(43.0)

대학소재

서울경기권 62(19.2)

2학년 90(27.9) 충남권 16(3.4)

3학년 46(14.2) 경상권 87(26.9)

4학년 43(13.3) 호남권 156(48.3)

기타 5(1.5) 기타 2(0.6)

<표 2> 응답자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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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응답자의 독서량을 살펴보면 종이책의 경우 월간 1-3권을 읽는 학생이 61.9%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전혀 읽지 않는 학생이 25.4%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책의 경우 전혀 읽지 않는 

학생이 51.1%로 응답자의 과반수는 전자책을 전혀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월간 

1-3권을 읽는 학생은 전체의 29.4%로 나타났다. 종이책과 전자책의 독서량에 있어서 월간 7권 

이상 읽는 학생은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읽는 학생이 더 많았다. 개인독서량에 대한 인식은 전체의 

49.2%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21.7%는 매우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해 10명 중 7명 

이상이 자신의 독서량에 대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재미를 위한 독서는 한 

달에 1-2권 읽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주일에 1-2권, 

한 학기에 1-2권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종이책

독서량

(월)

전혀 읽지 않는다 82(25.4)

개인

독서량

인식

매우 충분하다 5(1.5)

1-3권 200(61.9) 충분하다 26(8.0)

4-6권 35(10.8) 보통이다 63(19.5)

7-9권 2(0.6) 충분하지 않다 159(49.2)

10권 이상 4(1.2) 매우 충분하지 않다 70(21.7)

전자책

독서량

(월)

전혀 읽지 않는다 165(51.1)

재미를

위한 

독서량

매일 29(9.0)

1-3권 95(29.4) 일주일 1~2권 66(20.4)

4-6권 38(11.8) 한 달 1-2권 102(31.6)

7-9권 11(3.4) 한 학기 1-2권 48(14.9)

10권 이상 14(4.3) 1년 1-2권 40(12.4)

계 323(100) 거의 읽지 않음 38(11.8)

<표 3> 응답자 독서량 및 인식

2. 영향요인 분석

가. 측정도구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서태도검사문항 및 성격유형검사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적재량이 ±0.5 이상일 때 유의하다고 보는데, 독서태도 검사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5번 문항의 경우 요인적재량이 0.361로 0.5보다 낮아 삭제하였다. 따라서 독서

태도 문항 분석은 5번 문항을 제외한 총 9개 문항으로 진행하였으며, 해당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0.872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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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분석

신뢰도
요인분석

신뢰도
전체문항 5번 삭제

RA1 .783

.861

.786

.872

RA2 .768 .769

RA10 .761 .770

RA3 .751 .750

RA8 .702 .709

RA6 .688 .677

RA7 .673 .667

RA4 .604 .609

RA9 .603 .613

RA5 .361 삭제

<표 4> 독서태도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성격유형 검사도구의 경우 요인분석 결과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나, 외향성은 신뢰

도분석 시 신뢰도계수가 0.126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성격유형 4번 문항을 삭제하고 재실시한 

결과 0.767로 상향되었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0.747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각 요인별 신뢰도 

역시 0.750~0.885로 양호하였다.

구분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 친화성 외향성

신뢰도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 친화성 외향성

신뢰도
.885 .794 .804 .750 .126 .885 .794 .804 .750 .767

 P6 .892 .163 -.065 .103 .116

.707

.891 .156 -.064 .091 .145

.747

 P1 .883 .129 .002 .069 .095 .883 .125 .001 .067 .102

 P11 .862 .114 .103 .156 .047 .860 .110 .105 .154 .075

 P2 .112 .828 -.095 .066 .071 .115 .828 -.098 .074 .085

 P7 .182 .808 -.090 .062 .121 .179 .797 -.088 .040 .189

 P12 .093 .804 .040 .276 .000 .093 .805 .041 .285 .050

 P3 -.020 -.093 .884 -.113 -.109 -.018 -.087 .882 -.102 -.127

 P8 .079 -.113 .843 -.189 -.078 .084 -.103 .839 -.169 -.132

 P13 -.013 .048 .792 .245 .004 -.019 .041 .798 .221 .080

 P10 .119 .256 .032 .791 .138 .114 .246 .036 .773 .235

 P15 .046 -.058 -.053 .765 .096 .046 -.062 -.054 .766 .143

 P5 .187 .299 -.030 .762 -.129 .186 .307 -.026 .792 -.065

 P9 .173 .170 .025 .213 .775 .160 .115 .026 .075 .906

 P14 .151 .235 -.242 .337 .708 .144 .193 -.246 .239 .784

 P4 -.010 .064 .055 .172 -.629 삭제

<표 5> 성격유형 검사도구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나. 상관관계 분석

성별, 학년, 독서량과 독서태도, 성격유형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독서량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독서량과 독서태도 사이에도 정(+)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독서태도 및 독서량, 성격유형 간 상관관계 연구

- 221 -

가 나타났다. 독서량과 성격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 등 일부 성격유형에 

있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서태도와 성격유형 간에는 개방성, 신경증, 외향성 

항목에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일반 독서량
독서

태도

성격유형

성별 학년
독서량

인식

종이책

독서량

전자책

독서량

재미

독서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 외향성 친화성

일반
성별 1 -0.040 -.146** -0.062 -0.036 -0.085 0.040 -0.073 0.005 .148** -0.006 0.008

학년 　 1 -0.035 -0.001 0.009 -.115* 0.025 -0.057 .134* -0.098 -0.070 -.168**

독서량

독서량

인식
　 　 1 .463** .223** .200** .468** .182** 0.000 -0.001 -0.087 -0.061

종이책

독서량
　 　 　 1 .188** 0.086 .507** .248** .145** 0.052 -0.012 0.087

전자책

독서량
　 　 　 　 1 .177** .292** .134* -0.009 .141* -0.078 -0.095

재미

독서량
　 　 　 　 　 1 .607** .225** -0.026 0.102 -.146** -0.055

독서태도 　 　 　 　 　 　 1 .278** 0.064 .117* -.208** 0.008

성격

유형

개방성 　 　 　 　 　 　 　 1 .322** 0.011 .315** .285**

성실성 　 　 　 　 　 　 　 　 1 -.132* .343** .373**

신경증 　 　 　 　 　 　 　 　 　 1 -.204** -0.061

외향성 　 　 　 　 　 　 　 　 　 　 1 .350**

친화성 　 　 　 　 　 　 　 　 　 　 　 1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 6> 독서량, 독서태도, 성격유형 간 상관관계 분석

다. 독서량과 독서태도 간 영향 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독서태도가 대학생의 독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서태도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독서량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태도의 영향이 가장 큰 영역은 재미를 위한 독서로 36.8%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종이책 

독서량(25.7%), 개인독서량 인식(21.9%)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영향력이 적은 영역은 전자책 

독서량(8.5%)으로 독서태도가 전자책 독서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R² F p
B 표준화 오류 베타

독서량

종이책 독서량 0.505 0.048 .507 0.257 110.777 .000

전자책 독서량 0.440 0.080 .292 0.085 29.913 .000

개인 독서량 인식 0.611 0.064 .468 0.219 89.950 .000

재미를 위한 독서 1.263 0.092 .607 0.368 186.979 .000

<표 7> 독서태도가 독서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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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독서량과 성격유형 간의 영향 관계

본 연구에서는 종이책 독서량, 전자책 독서량, 개인 독서량 인식, 재미를 위한 독서량 등 독서량과 

성격유형이 독서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종이책 독서량과 성격유형 간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중공산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성격

유형이 종이책 독서량에 미치는 영향은 8.2%로 나타났다. 5가지 성격유형 중 개방성과 외향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방성의 경우 독서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외향성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R R² p
B 표준화 오류 베타

(상수) 1.129 .251 4.503 .000

286 .082 .000

개방성 .130 .031 .246 4.160 .000

성실성 .066 .038 .105 1.713 .088

신경증 .021 .029 .039 .709 .479

외향성 -.060 .029 -.126 -2.044 .042

친화성 .016 .041 .024 .397 .692

<표 8> 종이책 독서량과 성격유형 간 영향 관계 분석

전자책 독서량과 성격유형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설명력은 5.9%로 낮게 나타났다. 개방성 

및 신경증의 경우가 전자책 독서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친화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외향성의 경우 종이책 독서량과는 다르게 전자책 독서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R R² p
B 표준화 오류 베타

(상수) 1.541 .384 4.017 .000

.243 .059 .002

개방성 .148 .048 .186 3.095 .002

성실성 .018 .059 .018 .298 .766

신경증 .095 .045 .119 2.120 .035

외향성 -.055 .045 -.076 -1.225 .221

친화성 -.123 .063 -.121 -1.968 .050

<표 9> 전자책 독서량과 성격유형 간 영향 관계 분석

개인독서량 인식과 성격유형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격유형은 개인독서량에 6.4%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책 독서량과 유사하게 개방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외향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에 있어서는 종이책 독서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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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R R² p
B 표준화 오류 베타

(상수) 2.286 .332 6.894 .000

.253 .064 .000

개방성 .176 .041 .254 4.243 .000

성실성 -.005 .051 -.006 -.104 .918

신경증 -.027 .039 -.039 -.697 .486

외향성 -.090 .039 -.144 -2.317 .021

친화성 -.074 .054 -.083 -1.362 .174

<표 10> 개인독서량 인식과 성격유형 간 영향 관계 분석

재미를 위한 독서량과 성격유형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성격유형은 대학생의 재미를 위한 

독서량에 11%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5요인 중 개방성 및 외향성이 재미를 위한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방성은 재미를 위한 독서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외향성은 재미를 위한 독서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R R² p
B 표준화 오류 베타

(상수) 3.332 .516 6.461 .000

.331 .110 .000

개방성 .347 .064 .314 5.389 .000

성실성 -.036 .079 -.028 -.461 .645

신경증 .054 .060 .049 .903 .367

외향성 -.206 .061 -.205 -3.389 .001

친화성 -.084 .084 -.059 -.994 .321

<표 11> 재미를 위한 독서량과 성격유형 간의 영향관계 분석

마. 독서태도와 성격유형 간 영향관계 분석

성격유형이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격유형은 독서태도에 18.1%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높은 개방성은 독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향성은 독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R R² p
B 표준화 오류 베타

(상수) 2.850 .238 11.993 .000

.425 .181 .000

개방성 .192 .030 .361 6.449 .000

성실성 .044 .036 .070 1.203 .230

신경증 .028 .028 .054 1.027 .305

외향성 -.161 .028 -.335 -5.771 .000

친화성 .000 .039 .000 -.003 .997

<표 12> 독서태도와 성격유형 간 영향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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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연구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였다. 하나는 독서태도와 독서량과의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독서성향과 성격유형에 관한 것이다. 

첫째, 대학생의 독서태도와 독서량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존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독서

태도는 대학생의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서태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미를 위한 독서로 36.8%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종이책 독서량 25.7%, 개인 독서량 인식 21.9%였다. 즉, 독서태도가 좋을수록 재미를 위한 독서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종이책 독서량도 늘어나며, 독서의 필요성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최근 실시된 국민 독서실태 조사(2021)에서 나타난 대학

생들의 독서량이다. 대학생이 포함된 20세~29세 그룹의 독서량은 2019년 8권에서 2021년 4권으

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tanovich(1986)는 매튜 효과(Matthew effect)를 통해 

독서태도와 독서량, 독서능력 간의 상호관련성을 설명하였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잘 알려진 

매튜 효과는 독서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독서할 기회가 더 많아지고 이는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발달시키며, 독서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다시 독서량을 증가시켜 독서능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독서능력이 낮은 학생은 부정적인 독서태도를 지니게 되며 부정적 독서태도는 

독서량을 감소시켜 독서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 대학생들의 낮은 독서량은 결국 독서능력 및 독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연결되고 

이는 지속적으로 독서량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Mathewson(1994)의 독서태도 모형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잘 나타나 있는데 독서태도는 독서

의도를 통해 독서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독서행위에서 오는 인지적 만족감과 정서적 만족감은 

독서태도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독서태도와 독서량 사이의 상호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독서태도와 재미를 위한 독서량 사이의 높은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Stanovich(1986)

나 Mathewson(1994)의 이론에 따르면 독서태도는 독서 과정에서 얻게 되는 즐거움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독서량 역시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의 독서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재미를 위한 독서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재미를 위한 독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에 대학생들이 편하게 즐기거나 

휴식하며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대학생의 즐거움을 자극할 수 있는 독서리스트

를 마련하고 이를 비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독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국민독서실태조사(2021) 결과 대학생들의 종이책 독서량은 감소

하고 전자책 독서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종이책 독서량은 독서태도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나 전자책 독서량은 8.9%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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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경우 감정이나 운동, 지적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나 언어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의 기능은 

저하되고,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만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전자책의 경우 실질적

인 독서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tvN 인사이트, 2020). 독서와 전자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하지만, 대학생의 전자책 독서율 증가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깊게 살펴보고 추가

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독서성향과 성격유형 간의 관계이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성격유형은 독서량에 

5.9%~11%, 독서태도에는 18.1%로 큰 영향은 아니지만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 중 개방성은 독서태도 및 독서량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외향성은 전자책 독서량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태도 및 독서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방성은 자신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처신하는 성격유형으로 개방적인 사람은 탐구심이 강하고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며, 고정되고 고착된 사고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것을 수용하는 

유형이다(현성용 외, 2015). 

독서는 인간이 정보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의사결정 능력,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고도의 지적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는 개방성의 대표적인 측정 지표인 상상력, 창의력, 독창성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즉,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불리는 개방성을 키우는 것은 독서태도 

및 독서량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모든 인간은 하나의 성격유형이 아닌 다양한 이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방성 측면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독서태도 및 독서량에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진 외향성의 경우 내향성의 반대적 개념으로 개인 

관심의 초점이 사회적이고 활동적이며, 남들과 어울리는 데 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성격유형

이다. 이용관(2021)은 독서여부와 독서량에 미치는 사회․문화․경제 자원을 분석하였는데, 

이중 독서량과 문화․여가 활동, 사회관계망 및 레저시설 이용은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즉, 활동

이 많을수록 독서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독서의 경우 문화․여가 활동과 대체재의 

관계로 활발한 문화․여가 활동은 독서량의 감소로 이어지며, 외향성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활동

을 즐기는 유형으로 독서태도 및 독서량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이용관(2021)의 연구

에서 보면 독서량이 많지 않은 저독서자나 중독서자의 경우, 시민단체 가입이나 지역단체 가입과 

독서량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향적 성향이 높은 성격유형의 독서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단체를 통한 모임 및 독서모임과 적극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교내 독서클럽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높은 활동

성을 감안하여 정적인 독서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활동과 겸하는 동적인 독서활동의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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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독서량(종이책 독서량, 전자책 독서량, 개인독서량 인식, 재미를 위한 

독서량), 독서태도, 성격유형 간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서태도는 재미를 위한 독서에 

36.8%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종이책 독서량 25.7%, 개인 독서량 인식 21.9%였다. 

전자책 독서량은 8.9%로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량과 성격유형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격유형이 대학생의 독서량에 미치는 영향은 5.9~11%로 나타났다. 개방성의 

경우 대학생의 독서량에 모든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외향성은 전자책 독서량을 제외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자책 독서량에 외향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신경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친화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이 독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18.1%로 나타났으며, 개방성의 경우 독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외향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독서 생활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독서태도는 독서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재미를 위한 독서량의 경우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생들이 학업을 위한 독서가 아닌 재미를 위한 독서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

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카페 등이 포함된 

열린공간을 대학도서관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대학생을 위한 여가독서 코너 및 도서리

스트 제공이 필요하다. 국민 독서실태 조사(2021) 결과 대학생들의 종이책 독서량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전자책 및 오디오북의 독서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을 읽는다

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나, 독서량과 독서태도 간의 관계를 보면 재미를 위한 

독서량, 종이책 독서량, 개인독서량 인식에 비해 전자책 독서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책의 효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성격유형과 독서량 

및 독서태도의 관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개방성은 독서량 및 독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

나, 외향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의 독서태도를 개선하고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활동중심의 동적인 독서활동의 도입이 필요하며, 사회활동 등을 즐기는 외향성

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활동 및 시민단체와 연계한 교내 독서클럽 등의 독서활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독서율과 독서태도, 성격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성별, 지역별 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성격유형의 경우 인간은 하나의 성격유형이 아닌 다양한 유형이 혼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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